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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영화 시장에서 IPTV 기반 유료방송 VOD 창구의 흥행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극장 창구와 비교하여 두 유통 창구 간 차별성과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PTV VOD를 독립적 유통 창구로 설정하고 영화 속성 변수와 극장 실적 변수를 통합한 분석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네 개의 연구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용자평가는 두 창구 모두에서 유의한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장르는 IPTV VOD 창구에서만 유의하였다. 관람연령등급과 개봉시기는 극장 창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IPTV VOD 기본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였으나, 극장 실적 변수를 포함할 경우 관련성이 일부 감소하였다. 극장 실적은 IPTV VOD 이용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영화제 수상은 일부 모형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재개봉은 유의하지 않았고, 속편 변수는 확장 모형에서 유의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IPTV VOD 이용이 영화 속성과 극장 실적 모두와 관련됨을 제시하며, 영화의 다중 창구 전략 수립에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록
          
        

        
          This study analyzed IPTV VOD usage on the Korean film market and compared it with theatre distribution to examine the difference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distribution channels. An integrated model including film attributes and theatrical distribution variables was constructed, and four models were test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audience ratings were significant for both channels. Genre was significant only for IPTV VOD, while age ratings and release timings were significant only in theaters. The country variable was significant but weaker for theatre distribution. Theatre distribu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IPTV VOD usage. Film awards were partially significant, while re-releases were not. Sequel effects were weaker in the extended models. IPTV VOD usage is thus related to film attributes and theatre distribution, with implications for multi-window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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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영화 상품은 문화 상품으로써 비소모성의 속성을 지니며,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한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1],[2]. 이러한 특성은 영화 콘텐츠의 확장성과 반복 소비 가능성을 높여 산업적 수익 구조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이용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인 극장 중심 유통 방식에서 벗어나 DVD, VOD, 방송, OTT 등 다양한 매체를 단계적으로 활용하여 콘텐츠를 배급하는 창구화시스템을 확산시켰다[3]. 이는 단순한 기술 진보라기보다 소비자의 접근성과 콘텐츠 활용 방식 변화에 따른 결과이며, 특히 VOD 창구가 유연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4].

      경제적인 관점에서 영화의 창구화시스템은 영화 콘텐츠의 시장 수명을 연장하고 다양한 관객층의 지불 능력에 맞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유통 방식이다[5]. 이 시스템은 배포 시점과 매체를 단계적으로 차별화하여 가격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지불 능력을 지닌 관객을 포괄한다[6]. 그러나 최근 스트리밍과 VOD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의 급성장은 극장 중심 배급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영화 유통 구조 전반에 전환을 촉발하였다. 특히 VOD 창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극장 상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후속 창구로 자리 잡았다[7].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화사 입장에서는 콘텐츠의 시장 생명 주기를 연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유통 플랫폼의 다양화 차원을 넘어 콘텐츠 제작과 유통 과정의 비용을 절감하고 전체적인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영화 산업 전반의 구조를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8].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VOD 창구의 부상은 영화 유통 구조와 관객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관객은 극장 중심 시청에서 벗어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었고, 이는 창구화 전략의 지속 가능성과 유연성 논의를 가속화하였다. 전통적으로 극장은 영화 수익의 핵심 원천이었으나, 최근 VOD와 스트리밍의 성장으로 후속 창구의 수익 기여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7]. 특히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기반 유통 경로는 영화 시청 경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창구화시스템은 단순한 가격 차별화 수단이 아니라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와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배급 구조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수익 구조의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9].

      VOD 창구는 극장 중심 체계를 보완하며 점차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10]. 개인화와 시간 선택의 유연성에 기반한 VOD 서비스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대 영화 소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11],[12].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OTT 플랫폼이 영화 소비의 중심적 창구로 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학계의 관심 또한 OTT 이용 행태와 추천 알고리즘 연구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13].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IPTV 기반 유료방송 VOD는 여전히 독립적인 소비층과 결제 구조를 유지하며 OTT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 내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14]. 창구화 전략 관점에서 디지털 플랫폼 확산은 전통적 유통 창구의 소멸이 아니라 플랫폼 특성에 따른 유통 구조의 재구성과 기능적 분화를 촉진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9]. IPTV 기반 유료방송 VOD는 통신사 중심의 폐쇄형 유통 구조와 가구 단위 가입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개별 결제 중심의 소비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독 기반 OTT와 구조적으로 구별된다[15],[16]. 실제로 IPTV VOD는 OTT 확산 이후에도 이용률과 가입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7],[18], 이는 IPTV VOD가 OTT의 단순한 대체재가 아니라 독자적 이용 집단과 수익 체계를 갖춘 유통 창구로서 시장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IPTV VOD는 OTT 중심 소비 환경 속에서도 독립적인 분석 대상이 될 필요성이 존재하며, IPTV VOD 성과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한 IPTV VOD에 대한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유통 창구 간 경쟁 구조와 플랫폼별 성과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이론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OTT 이용 행태 분석이나 극장 부문의 흥행 요인 규명에 집중되어 있어, IPTV VOD의 흥행 요인을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최성희는 이용자 선호와 추천 메커니즘을 규명하였으나 수요 측면에 한정되었고[19], 임성준과 강정헌은 영화 속성 일부를 다루었지만 한국 본토 영화에 한정된 소규모 표본으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20]. 이에 IPTV VOD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 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특히 영화 속성 변수와 극장 실적 변수를 함께 고려한 실증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IPTV VOD의 흥행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되며, 이는 기존 문헌에서 확인되는 공백을 보완하는 데 기초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IPTV 기반 유료방송 VOD의 흥행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영화 속성 변수와 극장 실적 변수를 통합한 실증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상영관 박스오피스에서 제공하는 IPTV VOD 흥행실적 데이터를 활용하며, 개별 영화의 속성 및 극장 부문 실적 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단계는, 우선 영화의 속성 변수를 활용하여 극장 창구와 IPTV VOD 창구 간 흥행 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다음으로 극장 실적, 영화제 수상 및 재개봉 등 극장 부문과의 관계 변수들을 추가하여 IPTV VOD 흥행 요인 연구 모형의 설명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증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VOD 창구, 특히 IPTV VOD 창구의 흥행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이론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영화 속성과 극장 부문 성과 관련 변수를 통합하여 IPTV VOD 성과를 설명하는 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가 수요 요인이나 단일 속성 분석에 머물렀던 한계를 보완하며, 극장 실적, 영화제 수상 및 재개봉 여부 등 극장 부문과의 관계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포함함으로써 IPTV VOD 흥행 구조의 설명 가능성을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극장과 IPTV VOD 창구 간의 연동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제공한 실제 IPTV VOD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영화 제작자와 배급사가 창구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영화 콘텐츠가 VOD 창구에 진입하기 이전 단계에서 흥행 가능성을 예측하고, 가격 전략이나 홍보 방식 등 배급 의사결정의 정교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IPTV VOD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흥행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후속 창구 지원 정책 및 플랫폼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어, 영화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IPTV VOD 이용이 영화 속성뿐 아니라 극장 단계에서 형성된 성과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극장 실적 변수를 포함한 확장 모형은 기존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IPTV VOD 및 영화 흥행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3장에서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 연구 방법을 설명한 다음 제5장에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연구의 결론과 한계를 정리한다.

    

    

  
    
      Ⅱ. 이론적 논의 
      
        2-1 영화산업의 창구화 
        영화는 문화 상품으로서 동시에 공공재적 속성과 사유재적 속성을 지닌다. 경제학적으로 공공재의 대표적 특성은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 (nonexclusion)’으로 설명된다. 장용호는 비경합성을 ‘타인의 소비가 나의 소비에 지장을 주거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는 성격’으로, 비배제성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 특정 소비자를 기술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성격’으로 정의하였다[21]. 영화 콘텐츠는 다른 사람의 소비로 물질적으로 소모되지 않으며, 자원이 줄어들지도 않는다. 즉, 타인의 관람이 나의 관람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영화는 공공재로서의 비경합성을 지닌다. 그러나 실제 소비 과정에서 영화는 저작권 제도와 배급 경로의 통제를 통해 사유재적 속성도 드러낸다[22]. 즉, 영화 콘텐츠 자체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지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양식은 사유재적 제약이 가해진다[23]. 이러한 이중 속성은 영화 산업이 창구화 전략을 채택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다.

        창구화 전략은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것으로, 채널별 상영 시기를 조정하여 시장 수명을 연장하고 수익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4],[25]. 또한, Reisa & Irwansyah는 영화 소비 수요가 상당한 불균형을 보이고, 소비자 집단에 따라 크게 다르며, 젊은 층은 온라인 스트리밍을, 고령층은 전통적 극장을 선호한다고 지적하였다[26]. 이러한 차이는 창구화 배급 구조 설계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관객 행태 변화는 기존 창구화 모델에 도전을 제기하였다. 박병윤은 기술 변화가 영화 제작뿐 아니라 관람 방식까지 변화시켰음을 지적하였고[27], 마신웨와 차승재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전통적 배급 구조를 재편하고 콘텐츠 다양화를 촉진했다고 강조하였다[28]. 이에 따라 수익 극대화와 관객 수요 간 균형을 고려한 창구화 전략 최적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전통적인 창구화는 20세기 후반 할리우드 시스템에서 형성되었으며, 극장을 기본 창구로 하여 DVD, VOD, 유료채널 등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제작 방식의 전환과 유통 과정의 다양화를 촉진하며 기존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켰다[29]. 특히 온라인 채널의 등장으로 기존 가치 체계가 흔들리면서 영화가 제작자에서 관객으로 이어지는 전달 경로가 재편되었다[23]. 인터넷 영화관의 보급은 이러한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창구화는 단순한 배급 절차가 아니라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유통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을 촉발한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인터넷 플랫폼의 등장을 들 수 있다[30]. 이수범은 인터넷 기반 창구화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며[31],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확산이 영화 유통 경로를 다층화하고 창구 구조의 유연성을 확대시켰음을 지적하였다[23]. 특히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인 상영 시기 중심의 창구화 개념을 재구성하며, 플랫폼별 접근 방식과 수익 회수 구조의 차이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화 유통 체계를 변화시켰다[9],[32]. 기존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반 VOD 창구는 시간과 공간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콘텐츠의 장기적 유통을 가능하게 하며, 분산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회수 구조를 형성하는 특성을 보인다[33]. 반면 극장 창구는 제한된 상영 기간과 집합적 관람 환경을 기반으로 초기 개봉 시기에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24]. 이러한 차이는 창구가 단순한 유통 단계가 아니라, 플랫폼별 가치 형성과 수익 포착 방식이 상이하게 작동하는 구조적 단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창구 간 구조적 차이는 동일한 영화 콘텐츠라도 창구에 따라 성과 형성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따라 VOD와 극장 창구의 흥행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창구화 전략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2-2 VOD 창구와 IPTV VOD
        영화 VOD 창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온-디맨드 방식으로 영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로, 전통적인 극장 창구와 달리 높은 유연성, 시장 커버리지의 광범위성 및 비즈니스 패턴의 혁신성 등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관객의 관람 습관을 변화시키고, 영화 산업의 제작, 배급 및 수익 패턴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VOD 창구의 핵심 장점은 시간과 공간 제약을 벗어난 높은 유연성에 있다. 전통적인 극장 창구는 고정된 시간표와 물리적 공간에 의존하는 데 비해, VOD 창구는 관객이 원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32]. 이러한 유연성은 극장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까지 포괄하며 관객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였다.

        시장 커버리지 측면에서 VOD 창구는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 유통 우위를 확보하였다. 넷플릭스는 2010년 글로벌 확장 이후 2019년까지 190여 개국에서 1.58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대표적 사례로 자리 잡았다[34]. 이러한 커버리지는 콘텐츠 배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독립 영화에 새로운 전시 기회를 제공하였다[34]. VOD 창구는 데이터 기반 운영을 통해 제작에서 배포까지 디지털 업그레이드를 실현하였다. 시청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VOD 플랫폼은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 만족과 플랫폼의 수익성을 동시에 높였다[35]. 이러한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은 전통적인 영화관의 획일적인 배급 방식과 대조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영화 유통 특징을 반영한다.

        VOD 창구는 DVD 대여 중심의 초기 디지털 유통에서 스트리밍 기반의 글로벌 확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36],[32]. 넷플릭스의 2007년 스트리밍 서비스 도입은 VOD 창구의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이후 VOD 창구는 멀티채널 배급 전략에서 극장과 병행하는 핵심 창구로 자리 잡았다. 일반적으로 영화는 극장을 거쳐 VOD로 진입해 장기 수익을 창출하지만, COVID-19 시기에는 많은 작품이 스트리밍을 통해 직접 개봉하면서 VOD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37]. 이를 계기로 스트리밍 플랫폼은 사용자 기반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장하며, 영화 배급 구조에서 독자적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VOD 창구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 행태 변화와 유통 구조 재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Hennig-Thurau, et al. 은 주문형 배급 방식이 영화 소비 습관을 변화시켰다고 하였으며[38], Lotz는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이 사용자 만족도와 충성도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32]. 또한 Raats & Evens은 VOD가 극장 이후의 보조 채널에서 상업적 주도력을 갖춘 핵심 창구로 전환되었음을 강조하며, 다중 창구 배급 전략 속에서 ‘극장-VOD-스트리밍’ 구조가 대체가 아닌 협력적 관계로 발전했다고 설명하였다[39].

        최근에는 특히 VOD 창구의 흥행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VOD 창구는 전통적인 극장 창구와 달리 시청자의 분산과 소비 행위의 다양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성과가 결정된다. Maghsoudi, et al. 은 알고리즘 추천 메커니즘이 VOD 창구의 흥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극장 창구가 대규모 오프라인 홍보에 의존하는 모형과 대조적이라고 제시한다[35]. 반면에 박선규와 최성진은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누적 관객 수와 스크린 수, 홀드백 기간 등 극장 변수는 여전히 영화 VOD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 두 창구 간의 연동 효과를 보여주었다[40]. 또한, Raats & Evens은 극장 창구와 VOD 창구가 경쟁적 관계라기보다 상호 보완적이며, 관객 데이터와 홍보 자원을 공유할 경우 전체 수익 구조의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39]. 이는 창구 간에 배타성이 있다는 가설을 깨고, 미래의 콘텐츠 배급은 다중 창구의 시너지 효과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 연구들은 VOD 창구의 성공 요인으로 개인화 서비스, 이용 편리성, 글로벌 접근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특성이 영화 콘텐츠의 생산과 배급, 소비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특정 플랫폼 사례에 편중되어 있거나 전통적인 극장 창구와의 비교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VOD 창구의 흥행이 어떠한 콘텐츠 속성과 상영 창구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지, 그리고 극장 성과와의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VOD 창구의 흥행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 아직 부족함이 있으며, 극장과 구별되는 VOD 창구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는 VOD 창구를 단일한 플랫폼 범주로 취급하는 기존 논의의 경향과도 관련된다. 실제로 VOD는 OTT, IPTV, 디지털 케이블 등 이질적인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OTT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VOD 창구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해 유형별 특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중 IPTV VOD는 OTT 확산 이후에도 독자적인 소비 패턴과 시장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보다 집중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VOD 창구가 스트리밍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IPTV VOD는 비교적 안정적인 이용층을 유지하며 독립적 유통 창구로 자리하고 있다. OTT 서비스가 디지털 유통시장의 중심 플랫폼으로 부상한 이후에도 IPTV VOD가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 창구가 고유한 이용자 기반과 소비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OTT와는 다른 시장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18].

        IPTV VOD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구 단위 접근성에 기반한 안정적 이용자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IPTV는 가정 내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라서 연령대가 높은 이용자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보고되며, 이는 가구 구성원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과 결합하여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안정된 이용층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41].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서도 IPTV 유료방송 VOD는 OTT 이용 확대 이후에도 일정한 이용률과 매출 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2]. 가구 단위로 형성된 이러한 안정적 이용층은 IPTV VOD가 독립적인 유통 창구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구조적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IPTV VOD는 건별 결제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는 구독형 OTT 서비스와 구별되는 소비 패턴을 만들어내는 핵심 구조적 특징이다. 조신과 김희선은 IPTV 이용자의 다수가 영화 콘텐츠를 개별 구매 방식으로 소비한다고 보고하였으며[14], 백지원은 IPTV 이용자가 개별 구매 방식에 대한 사용 의도와 지불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43]. 이는 건별 결제 구조가 단지 전통적 결제 방식이 아니라, IPTV VOD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IPTV VOD는 가구 단위 접근성과 비교적 안정적인 이용자층, 건별 결제 중심의 요금 체계를 바탕으로 OTT와는 다른 고유한 소비 구조를 형성했으며 이는 VOD 창구 내부에서도 플랫폼 유형별 차이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러한 구조적 차별성은 IPTV가 VOD 체계 안에서 독립적인 유통 창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IPTV VOD의 흥행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IPTV VOD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이용자 특성과 구매 행태에 초점을 두고, IPTV가 다른 VOD 플랫폼과 구별되는 소비 구조를 지닌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백지원은 OTT 서비스 확산 이후에도 IPTV 가입 가구의 VOD 지출 확률과 지출 규모가 다른 유료방송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며, OTT 이용 증가가 IPTV VOD 이용을 대체하기보다 오히려 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43]. 이는 IPTV VOD가 스트리밍 중심 환경 속에서도 일정한 수요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매 행태를 다룬 연구에서는 경제적 고려와 지각된 효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조신과 김희선은 IPTV 이용자의 VOD 구매가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에 의해 설명된다고 보고하였으며[14], 박찬호, 권혜정과 곽현은 IPTV VOD 구매가 지각된 효용성에 더해 가격 민감도와 지불 의사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였다[17]. 또한 IPTV 서비스 가입과 이용 요인을 조사한 연구들은 IPTV가 가구 단위 미디어 환경과 중장년층에서 높은 선호를 보인다고 강조하였다. 배해욱과 김동호는 IPTV 서비스 이용이 연령대와 가구 기반 미디어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특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시청 패턴이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44].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IPTV VOD가 고유한 소비 구조와 이용자 기반을 지닌 창구임을 보여주지만, 대부분이 이용 행태나 구매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있다. 그러나 IPTV VOD의 성과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IPTV VOD의 흥행 구조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OTT 중심의 플랫폼 사례에 편중되거나, VOD와 극장 창구의 흥행 요인을 충분히 비교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특히 IPTV VOD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주로 이용 행태와 구매 요인에 집중되어 있어, IPTV VOD의 성과를 설명하는 영화 콘텐츠 특성이나 상영 창구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공백은 기존 연구가 VOD 창구를 단일한 플랫폼으로 간주하는 경향 속에서 IPTV VOD의 구조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IPTV VOD는 가구 단위 이용과 건별 결제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개별 작품 선택 과정에서 지불 이전의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단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극장 누적관객수나 영화제 수상과 같은 외부 성과 지표, 그리고 온라인 평점과 리뷰와 같은 수용자 평가 정보는 작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IPTV VOD의 흥행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영화 콘텐츠 속성뿐 아니라 극장 단계의 외부 성과 및 수용자 평가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은 플랫폼 특성에 비추어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영화 속성 변수와 극장 실적 변수를 중심으로 VOD 창구와 극장 창구의 흥행 요인을 비교하고,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이 IPTV VOD의 성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VOD 창구의 성과가 단순히 극장 성과를 반영하는 보완적 결과인지, 혹은 IPTV VOD의 고유한 구조적 요인에 기반하여 형성된 독자적 흥행 메커니즘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2-3 영화 흥행요인
        영화의 흥행은 일반적으로 영화 제작 및 배급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초기 기획 및 제작 단계, 중간 배급 및 프로모션 단계, 후기 상영관 단계 이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누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다. 각 단계의 변수는 흥행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화의 기본 콘텐츠 품질과 시장 매력은 주로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 확립되며 관객 기대치 및 평가, 극장 상영률, 투자자 신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제작 예산, 감독과 배우의 시장 영향력, 영화 장르, 관람연령등급, 속편 여부, 제작 국가 등 변수들은 모두 기획 및 제작 단계가 영화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제작 예산의 영향에 관하여, 김정호는 2004년-2014년 국내 개봉한 상업영화를 연구 샘플로 삼아, 고예산 영화가 일반적으로 개봉 초기 더 높은 상영률과 더 많은 극장 스크린 지원을 받아 개봉 초기 단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하고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두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45]. 이러한 고예산 제작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대형 영화 제작사에 의해 널리 사용되며, 더 많은 관심과 시장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감독과 배우의 스타 효과(시장 영향력) 또한 영화 흥행을 이끄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여겨진다. 김정호와 김재성은 감독의 시장 영향력이 사전 홍보에서 영화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관객의 기대를 높일 수 있으며, 특히 강력한 IP 지원이 부족한 오리지널 작품에서 주연 배우의 인지도가 관객의 티켓 구매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46]. 최성희의 연구에 따르면 영화 장르가 흥행에 미치는 영향은 타깃층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7]. 예를 들어, 액션과 가족영화 등 대중적인 취향의 영화들은 폭넓은 연령층과 관객층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더 강한 상업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술 영화, 역사 영화 등 평론 지향적인 영화 작품들은 전문 영화 평론과 영화제 수상에 의존하여 문화 감상력을 가진 세분화된 관객층을 끌어들이며, 흥행 성과는 전문가 평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동시에, 김연형과 홍정한은 KOBIS 데이터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영화 관람등(관람연령등급)이 흥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48]. 전체 관람가 등급과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영화는 관객 범위가 넓어 청소년층을 포함한 대부분 관객들의 지지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제한급 영화는 특정 시장에서 안정적인 고소비 관객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오피스 총량에 제한이 존재한다. 또한, 속편 작품 여부도 자주 연구되는 변수 중 하나다. 戴建华, 郑意凡의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영화 박스오피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리 포터>시리즈와 같은 일부 시리즈 영화의 속편 박스오피스 수익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했다[49]. 이러한 흥행 연속성 현상은 전작의 성공이 속편의 좋은 시장 기반을 마련했음을 보여준다. Kim 의 연구는 각색과 속편을 브랜드 확장으로 개념화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를 분석하여 영화 산업의 브랜드 확장 전략을 심도 있게 탐구하였다[50]. 그 결과, 속편 영화가 전 세계 박스오피스 수익과 이익 측면에서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작 국가도 많은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고 있다. Moon, et al. 의 연구는 한국 관객의 본토와 수입 영화에 대한 수용도를 분석한 결과, 본토 영화에 대한 만족도와 지지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51]. 연구자들은 수입 영화(주로 미국 영화)가 일반적으로 더 큰 예산과 뛰어난 영화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현지 관객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 문화적 할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기획 및 제작 단계의 변수는 영화의 콘텐츠 구조와 상업적 잠재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후속 배급 전략과 상영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영화는 소비 이전에 품질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험재(experience goods)의 성격을 지니며[52],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관객은 관람 이전에 작품의 속성이나 외부 정보에 의존하여 선택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영화 소비를 경험재로 전제한 연구들은 관객이 영화 선택 과정에서 콘텐츠 속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며, 이러한 정보 단서가 영화 수요 형성과 흥행 성과에 유의미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53]. 실제로 국내 유료 VOD 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영화 속성 변수들이 VOD 성과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54]. 이는 영화 콘텐츠 속성 요인이 특정 유통 창구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서도 소비 성과 형성에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 형성되는 영화 속성 변수는 유통 창구 환경과 결합하여 성과 형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분석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영화 산업에서 배급 및 프로모션 단계는 영화 콘텐츠와 관객을 연결하는 핵심 단계로, 주로 마케팅을 통해 관객의 관심을 끌고 시장 인기를 창출하며 관람 의도를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관객의 영화에 대한 초기 인식, 흥미 자극 및 관람 의지는 대부분 이 단계에서 비롯된다. 전통적인 광고와 매체 투입은 여전히 가치가 있지만, 디지털화와 플랫폼화 추세가 점점 더 뚜렷해짐에 따라 수용자 평가는 대중과 시장 전파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영화 흥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최성희의 연구에 따르면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올린 관객 평점과 리뷰가 영화 흥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7]. 평점이 높은 영화는 입소문을 통해 잠재 관객을 끌어들이기 더 쉽고 흥행 성적이 향상될 수도 있다. 彭岚, 施莉는 북미 영화 시장의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 리뷰 수가 영화의 단기 흥행에 뚜렷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 리뷰 수와 전문가 리뷰의 감정적 효과가 영화의 전체 흥행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55]. 이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확산 속에서 관객 평가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와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된 온라인 구전은 높은 즉시성과 공감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관객의 관람 의도와 영화 매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6].

        이러한 관객 평점과 리뷰, 온라인 구전은 영화 소비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정보로서 관객이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경제학과 마케팅 연구에서는 타인의 평가와 행동이 축적되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연쇄(informational cascades)’ 현상이 시장 성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57].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형성된 평가 정보는 특정 상영 시점에 한정되지 않고 소비자의 기대와 선호 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영화의 전반적인 흥행 성과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된다[58]. 이는 관객 평가와 온라인 구전이 특정 상영 창구에 국한된 요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유통 환경에서도 흥행 성과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활용될 수 있으며, IPTV VOD와 같은 후속 유통 창구에서도 적용 가능한 설명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영화 흥행의 최종 성과는 상영관 단계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단계는 개봉 시기와 개봉 초기 흥행 성과뿐만 아니라 재개봉, 영화제 수상 등 영화 수명 주기에 대한 확장 작용을 포함한다. 왕빈신, 전범수의 연구에 따르면 영화 개봉 시기를 4개의 시즌으로 구분하였으며, 비수기는 3월 ~ 5월의 봄과 9월 ~ 11월의 가을이고 성수기는 6월 ~ 8월의 여름과 12월 ~ 2월의 겨울이라고 발견하였다[59]. 성수기에는 학생 방학, 연말 축제 등 시간대의 존재로 인해 관객의 여가 시간이 증가하여 극장 관람의 절정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작 영화들은 박스오피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수기 기간 동안 개봉을 선택하였다. 비수기에 개봉하는 영화는 일반적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나 입소문 전파에 의존하여 개봉 시기가 가져오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59]. 영화 개봉 시기가 영화 흥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카데미상, 백상예술대상과 같은 전문상의 수상 경력이 있는 것도 흥행에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Nelson, et al. 의 연구에 따르면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거나 수상한 영화들은 대개 흥행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둔다[60]. 이러한 수상 경력은 관객을 더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영화 개봉 주기도 효과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 또한, 영화 상영 규모(예: 스크린 수)도 관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변수로 입증되었다. 최성희는 극장 개봉 스크린 수가 관객이 영화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며, 대규모 개봉은 관람 빈도를 빠르게 높여 단기 흥행 성장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47].

        상영관 단계의 변수들은 작품의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여 후속 창구에서의 소비 가능성을 확대한다. 영화 산업의 창구화 전략 관점에서 극장 개봉은 작품에 대한 초기 시장 노출과 수요 형성을 담당하는 1차 유통 단계로 기능하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관객 인지도와 시장 반응은 이후 유통 창구로 이어지는 소비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24]. 따라서 상영관 단계에서 형성되는 성과 요인들은 후속 유통 창구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효한 구조적 변수로 해석될 수 있다.

        영화 흥행요인 연구는 기획 및 제작, 배급 및 프로모션, 상영관 단계에서 형성된 다양한 변수들이 작품의 초기 인지도와 시장 반응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인들은 관객의 기대와 관심 형성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영화 소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해될 수 있으며, IPTV VOD 흥행요인 연구에서도 적용 가능한 설명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영화 흥행요인 연구에서 검증된 구조적 변수를 IPTV VOD 흥행요인 분석에 적용하여 그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3-1 연구문제 
        VOD 창구는 영화 배급 전반에 걸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극장에 비해 실증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한국 영화시장에서는 연구의 초점이 극장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VOD 중에서도 IPTV VOD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IPTV VOD의 흥행를 설명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극장 창구와 비교하여 IPTV VOD의 특수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극장 창구와 IPTV VOD 창구의 흥행요인을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비교하여, 두 창구 간 차이를 파악한다. 이어서 기존 변수 외에 극장 실적, 영화제 수상 및 재개봉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IPTV VOD 흥행모형의 설명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극장 실적이 개봉 초기 실적과 장기 총 실적이라는 상이한 의미를 가지는 데에 주목하여, 단기 시장 반응을 반영하는 초기 성과와 누적 관객 수요를 나타내는 총 성과가 IPTV VOD 성과를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IPTV VOD 창구의 흥행요인은 극장 창구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극장 실적, 영화제 수상 및 재개봉 변수가 투입되면 IPTV VOD 창구의 흥행모형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3: 극장 실적의 시점별 지표(개봉 초기 실적과 장기 총 실적)는 IPTV VOD 흥행을 설명하는 데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IPTV VOD 창구와 극장 창구의 흥행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고 IPTV VOD 흥행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연구 모형을 통해 분석 및 검증할 것이며, 첫 번째 연구 모형은 주로 IPTV VOD 창구와 극장 창구의 흥행요인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연구 모형은 IPTV VOD 흥행요인에 대한 보다 설명력이 강한 이론적 모형을 찾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모형 1-1과 1-2는 동일한 독립변수를 사용하되, 종속변수를 각각 IPTV VOD 총이용건수와 극장 누적 관객수로 설정하여 두 창구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모형 2-1과 2-2는 종속변수를 모두 IPTV VOD 총이용건수로 하고, 기존 독립변수에 극장 실적(총/개봉 10일), 영화제 수상, 재개봉 여부를 추가하여 보다 설명력이 높은 IPTV VOD 흥행모형을 검증한다. 또한 총이용건수, 누적 관객수와 같은 누적 성과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에 따른 노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극장 개봉연도’ 를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영화 흥행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적합한 변수를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7],[20], [47]. ‘스타 파워’와 ‘감독 파워’는 기존 연구에서 중요한 영화 흥행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스타 파워는 주연 배우의 과거 일정 기간 내 출연작 매출을 기반으로 측정되며, 감독 파워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된다[48],[61].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은 역대 상위 흥행작을 포함하고 있어 제작 시점이 오래된 영화가 다수 존재하며, 일부 감독 및 배우의 경우 해당 기준 기간 내 성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변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연구 모형에서 두 변수를 제거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모형1-1: IPTV VOD 총이용건수 = 장르+관람연령등급+국가+속편+개봉시기+수용자평가+극장 개봉연도

        연구모형1-2: 극장 누적 관객수 = 장르+관람연령등급+ 국가+속편+개봉시기+수용자평가+극장 개봉연도

        연구모형2-1: IPTV VOD 총이용건수 = 장르+관람연령등급+국가+속편+개봉시기+수용자평가+극장 개봉연도+극장 누적 관객수(총)+영화제 수상+재개봉

        연구모형2-2: IPTV VOD 총이용건수 = 장르+관람연령등급+국가+속편+개봉시기+수용자평가+극장 개봉연도+극장 누적 관객수(개봉10일)+영화제 수상+재개봉

      

    

    

  
    
      Ⅳ. 연구 방법 
      
        4-1 데이터 전처리 
        본 연구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온라인상영관 박스오피스에서 제공되는 VOD 누적 이용 건수 기준 역대 상위 300편 영화 데이터와 2024년 상위 101편 영화(중복 제외, 2024년 10월 15일까지) 데이터, 총 401편 영화 데이터를 2차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또한 수용자 평점은 네이버 영화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24년 10월 15일 기준의 누적 평점을 사용하였다. 해당 평점은 개봉 직후 평가가 아닌 누적 평가로, VOD 이용 이후 형성된 평가가 일부 포함될 수 있다. 기술통계 수행 이전에 일부 변수에서 결측치가 확인되어(3개 샘플 ‘극장누적관객수개봉10일’의 데이터 없음) 실증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해당 샘플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398개 유효 표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이러한 표본 구성을 채택한 이유는 역대 상위권 표본과 최신 연도 표본이 서로 다른 시장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역대 상위권 영화 데이터는 IPTV VOD 이용이 장기간 어떤 영화들에 집중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누적된 소비 패턴을 반영한다. 반면 2024년 상위권 자료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최신 수요 구조와 최근 소비 경향을 확인하는 데 적합하다. 두 표본을 결합함으로써 IPTV VOD의 장기적 성과 구조와 최근 트렌드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 단일 시점 자료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시장적 변화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표본이 상위 흥행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중소규모 작품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표본 구성의 장점과 한계를 명확히 밝혀, 본 연구는 표본 선정 과정의 신뢰성과 연구 설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회귀모형의 추정 안정성과 해석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분류 변수에 대한 재범주화를 실시하였다. 국가 변수의 경우 초기 자료에서 여러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일부 범주의 표본 수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 셀사이즈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회귀계수 추정의 불안정성과 해석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 변수를 ‘한국’과 ‘해외’로 재구성하였다. 해외 범주에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호주,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포함된다. 그리고 장르 변수의 경우, 초기 자료에서 총 16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일부 장르는 표본 비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시 더미변수 추정의 안정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분석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장르를 ‘기타’ 범주로 통합하였다. 기타 범주에는 SF, 공포(호러), 다큐멘터리, 멜로/로맨스, 미스터리, 사극, 스릴러, 어드벤처, 전쟁, 판타지가 포함된다. 또한 복수 장르에 해당하는 영화는 데이터 출처에서 제시된 대표 장르를 기준으로 단일 범주로 분류하였다.

        한편 종속변수와 일부 규모 변수는 강한 우측 왜도를 보이는 누적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로그 변환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인 IPTV VOD 총이용건수와 극장 누적관객수(모형1-2)에 ln(1+x) 형태의 로그 변환을 적용하였으며, 모형 2-1과 2-2에서는 각각 극장 누적관객수와 개봉 초기 10일 관객수에 동일한 로그 변환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자료를 이후 기술통계 및 회귀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s of key variables
          
          

        

        
          
            
              	Variable
              	Definition
              	Reference
            

          
          
            	Genre
            	Based on the content and form of the films, this study categorized them into six genres: Drama, Crime, Animation, Action, Comedy, and Others.
            	
              
                [62]
              
            
          

          
            	Age rating
            	The age ratings are based on the standards of the Film Rating Board and consist of four categories, excluding the “Restricted” rating.
            	Film Rating Board
          

          
            	Nation
            	The Nation variable refers to the country of production of the film; for the sake of analytical stability, it has been recategorized into “Korea” and “Overseas” in this study.
            	Korean Film Council
(kofic)
          

          
            	Release time
            	This is a categorical variable that classifies movies into peak and off-peak seasons based on their release dates.
            	
              
                [59]
              
            
          

          
            	Sequel
            	This is a dummy variable indicating whether the film is a sequel to a previous work.
            	
              
                [49]
              
            
          

          
            	Audience rating
            	This variable represents the level of audience evaluation based on Naver Movie ratings, using cumulative ratings as of October 15, 2024.
            	
              
                [63]
              
            
          

          
            	Year of theatrical release
            	This variable indicates the year the film was released in theaters.
            	kofic
          

          
            	Cumulative theater attendance
            	This variable represents the cumulative number of theatergoers over the entire run of the film.
            	kofic
          

          
            	Cumulative theater attendance
(10days sincerelease)
            	This variable represents the film's initial box office performance based on the number of theatergoers during the first 10 days after its release.
            	kofic
          

          
            	Film festival award
            	This is a dummy variable indicating whether a film has won awards at domestic 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60]
              
            
          

          
            	Re-released
            	This is a dummy variable indicating whether the film has been re-released.
            	
              
                [64]
              
            
          

        

        

      

      
        4-2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tata 1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네 개의 연구모형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IPTV VOD 창구와 극장 창구 간 흥행요인의 차이 및 확장모형의 설명력 변화를 검증하였다. 모든 설명변수는 동시입력 방식으로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이분산, 잔차 분포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였다. 먼저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VIF 검정을 실시한 결과(표 2), 모든 변수의 VIF 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Breusch–Pagan 검정을 통해 이분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이분산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에 따라 회귀계수 추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모형에 robust standard error(이하 robust SE)를 적용하였다. 아울러 잔차 진단 및 영향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일부 관측치에서 비교적 큰 잔차와 높은 leverage 값이 확인되었으나, 특정 관측치가 회귀계수 추정을 지배하는 수준의 극단적 영향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잔차 분포에서 분산의 비일정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Breusch–Pagan 검정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이분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robust SE를 적용하면 회귀계수에 대한 통계적 추론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robust SE를 적용하여 회귀계수 추론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전반적으로 통계적 추정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2. 
				
          

          
            VIF values for each model variable
          
          

        

        
          
            
              	Variable
              	Model 1-1
              	Model 1-2
              	Model 2-1
              	Model 2-2
            

          
          
            	Genre_others
            	
            	
            	
            	
          

          
            	Drama
            	1.42
            	1.42
            	1.42
            	1.42
          

          
            	Crime
            	1.45
            	1.45
            	1.46
            	1.47
          

          
            	Animating
            	3.86
            	3.86
            	3.91
            	3.91
          

          
            	Action
            	1.86
            	1.86
            	1.90
            	1.92
          

          
            	Comedy
            	1.31
            	1.31
            	1.37
            	1.37
          

          
            	Age rating_For aged 12 and over
            	
            	
            	
            	
          

          
            	For aged 15 and over
            	1.52
            	1.52
            	1.54
            	1.53
          

          
            	An overall audience
            	4.03
            	4.03
            	4.10
            	4.09
          

          
            	No teenagers allowed
            	1.50
            	1.50
            	1.53
            	1.54
          

          
            	Nation_Korea
            	
            	
            	
            	
          

          
            	Overseas
            	1.80
            	1.80
            	2.11
            	2.14
          

          
            	Release time_off-season
            	
            	
            	
            	
          

          
            	Peak season
            	1.05
            	1.05
            	1.06
            	1.06
          

          
            	Sequel
            	1.34
            	1.34
            	1.40
            	1.44
          

          
            	Audience rating
            	1.22
            	1.22
            	1.47
            	1.40
          

          
            	Year of theatrical release
            	1.20
            	1.20
            	1.48
            	1.51
          

          
            	ln (1+Cumulative theater attendance)
            	-
            	-
            	1.74
            	-
          

          
            	ln (1+Cumulative theater attendance (10 days since release))
            	-
            	-
            	-
            	1.70
          

          
            	Film festival award
            	-
            	-
            	1.45
            	1.43
          

          
            	Re-released
            	-
            	-
            	1.15
            	1.15
          

          
            	Mean VIF
            	1.81
            	1.81
            	1.82
            	1.82
          

        

        

      

    

    

  
    
      Ⅴ. 연구 결과
      
        5-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전처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들에 대한 탐색적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연속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이며, 분석대상에 이용된 398 편 영화의 평균 VOD 총이용건수는 약 55만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류 변수인 장르, 관람연령등급, 국가, 개봉시기 등의 설명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해당 통계량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 변수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이후 회귀 분석에 동일하게 활용되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continuous variables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Total IPTV VOD usage
            	398
            	547551.7
            	390798.7
            	6512
            	2768842
          

          
            	Cumulative theater attendance
            	398
            	3565507
            	3333091
            	409
            	1.76e+07
          

          
            	Audience rating
            	398
            	8.22
            	0.85
            	3.6
            	9.87
          

          
            	Cumulative theater attendance (10 days since release)
            	398
            	1919676
            	1633577
            	358
            	9186414
          

          
            	Year of theatrical release
            	398
            	2017.70
            	4.30
            	2004
            	2024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classification variables
          
          

        

        
          
            
              	Variable
              	Category
              	Freq.
              	Percent
              	Cum.
            

          
          
            	Genre
            	Others
            	95
            	23.87
            	23.87
          

          
            	
            	Drama
            	54
            	13.57
            	37.44
          

          
            	
            	Crime
            	44
            	11.06
            	48.49
          

          
            	
            	Animating
            	53
            	13.32
            	61.81
          

          
            	
            	Action
            	117
            	29.40
            	91.21
          

          
            	
            	Comedy
            	35
            	8.79
            	100.00
          

          
            	Age rating
            	For aged 12 and over
            	137
            	34.42
            	34.42
          

          
            	
            	For aged 15 and over
            	157
            	39.45
            	73.87
          

          
            	
            	An overall audience
            	58
            	14.57
            	88.44
          

          
            	
            	No teenagers allowed
            	46
            	11.56
            	100.00
          

          
            	Nation
            	Korea
            	214
            	53.77
            	53.77
          

          
            	
            	Overseas
            	184
            	46.23
            	100.00
          

          
            	Release time
            	Off-season
            	176
            	44.22
            	44.22
          

          
            	
            	Peak season
            	222
            	55.78
            	100.00
          

        

        

        본 논문에서는 더미 변수를 제외한 주요 연속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상관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나타냈다. 상관성 분석 결과는 IPTV VOD 총 이용건수와 극장 누적 관객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66, p < .001), 극장 누적 관객수 개봉 10일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62, p < .001). 그리고 수용자 평가는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Total IPTV VOD usage
              	Cumulative theater attendance
              	Audience rating
              	Cumulative theater attendance (10days since release)
              	Year of theatrical release
            

          
          
            	Total IPTV VOD usage
            	1.0000
            	
            	
            	
            	
          

          
            	Cumulative theater attendance
            	0.66***
            	1.0000
            	
            	
            	
          

          
            	Audience rating
            	0.32***
            	0.40***
            	1.0000
            	
            	
          

          
            	Cumulative theater attendance (10days since release)
            	0.62***
            	0.88***
            	0.28***
            	1.0000
            	
          

          
            	Year of theatrical release
            	-0.40***
            	-0.25***
            	-0.23***
            	-0.26***
            	1.0000
          

        

        
          
            N = 398; *p < .05, **p < .01, ***p < .001.
          

        

        

      

      
        5-2 IPTV VOD 창구의 흥행요인(모형1-1)과 극장 창구의 흥행요인(모형1-2)의 차이 
        연구모형 1-1은 IPTV VOD 총이용건수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모형 전체는 유의하였으며(F = 20.94, p < .001), 결정계수 R2 = .51으로 모형이 약 51.0%의 변동성을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표 6).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model 1-1 (dependent variable: ln (1+ total IPTV VOD usage))
          
          

        

        
          
            
              	Variable
              	B
              	β
              	Robust std. err.
              	t
              	P
            

          
          
            	Genre _others
            	
            	
            	
            	
            	
          

          
            	Drama
            	-0.09
            	-0.03
            	0.16
            	-0.61
            	0.545
          

          
            	Crime
            	0.38
            	0.11
            	0.14
            	2.76
            	0.006
          

          
            	Animating
            	0.26
            	0.08
            	0.31
            	0.84
            	0.400
          

          
            	Action
            	0.37
            	0.15
            	0.11
            	3.32
            	0.001
          

          
            	Comedy
            	0.15
            	0.04
            	0.15
            	0.97
            	0.334
          

          
            	Genre _testparm
            	
            	
            	
            	
            	0.002
          

          
            	Age rating_for aged 12 and over
            	
            	
            	
            	
            	
          

          
            	For aged 15 and over
            	0.17
            	0.08
            	0.09
            	1.82
            	0.069
          

          
            	An overall audience
            	-0.29
            	-0.09
            	0.31
            	-0.95
            	0.345
          

          
            	No teenagers allowed
            	0.09
            	0.03
            	0.14
            	0.68
            	0.497
          

          
            	Age rating_testparm
            	
            	
            	
            	
            	0.229
          

          
            	Nation_Korea
            	
            	
            	
            	
            	
          

          
            	Overseas
            	-0.64
            	-0.29
            	0.12
            	-5.38
            	0.000
          

          
            	Nation_testparm
            	
            	
            	
            	
            	0.000
          

          
            	Release time_off-season
            	
            	
            	
            	
            	
          

          
            	Peak season
            	0.01
            	0.01
            	0.08
            	 0.16
            	0.877
          

          
            	Release time_testparm
            	
            	
            	
            	
            	0.877
          

          
            	Sequel
            	0.36
            	0.14
            	0.11
            	3.36
            	0.001
          

          
            	Audience rating
            	0.35
            	0.27
            	0.05
            	6.42
            	0.000
          

          
            	Year of theatrical release
            	-0.14
            	-0.55
            	0.01
            	-11.31
            	0.000
          

          
            	 _cons
            	293.58
            	.
            	25.13
            	11.68
            	0.000
          

        

        

        장르 변수, 관람연령등급 변수, 국가 변수 및 개봉시기 변수는 분류변수로써 변수의 모든 범주에 해당하는 회귀 계수에 대한 공동 유의미성 검정이 필요하다. 즉, 회귀 후 F-test를 사용하여 종속변수 IPTV VOD 총이용건수에 대한 분류 변수의 전반적인 해석력을 평가해야 한다. Stata에서 testparm은 회귀 계수 세트의 공동 유의미성 검정을 위한 명령이므로 위의 분류 변수에 대해 testparm 명령을 적용한다. 분류변수의 공동 유의성 검정 결과, 장르(F = 3.94, p = .002)와 국가(F = 28.95, p <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관람연령등급(F = 1.45, p = .229)과 개봉시기(F = 0.02, p = .877)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변수 수준에서 살펴보면, 수용자평가는 IPTV VOD 이용에 유의한 정(+)의 계수를 나타냈으며(β = .27, p < .001), 속편 역시 유의한 정(+)의 계수를 보였다(β = .14, p = .001). 통제변수로 포함된 극장 개봉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으며(β = -.55, p < .001), 국가 변수에서는 해외 영화가 한국 영화에 비해 IPTV VOD 이용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29, p < .001).

        모형 1-2의 분석 결과, 표 7과 같이 결정계수 R2 = .39로, 극장 누적 관객수의 약 3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6.71, p < .001).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model 1-2 (dependent variable: ln (1+ cumulative theater attendance))
          
          

        

        
          
            
              	Variable
              	B
              	β
              	Robust std. err.
              	t
              	P
            

          
          
            	Genre_others
            	
            	
            	
            	
            	
          

          
            	Drama
            	-0.11
            	-0.03
            	0.19
            	-0.58
            	0.565
          

          
            	Crime
            	0.18
            	0.04
            	0.17
            	1.07
            	0.286
          

          
            	Animating
            	0.16
            	0.04
            	0.42
            	0.37
            	0.711
          

          
            	Action
            	0.23
            	0.08
            	0.19
            	1.25
            	0.212
          

          
            	Comedy
            	-0.27
            	-0.06
            	0.22
            	-1.24
            	0.216
          

          
            	Genre_testparm
            	
            	
            	
            	
            	0.151
          

          
            	Age rating_for aged 12 and over
            	
            	
            	
            	
            	
          

          
            	For aged 15 and over
            	-0.05
            	-0.02
            	0.13
            	-0.37
            	0.714
          

          
            	An overall audience
            	-0.68
            	-0.18
            	0.40
            	-1.71
            	0.088
          

          
            	No teenagers allowed
            	-0.52
            	-0.12
            	0.20
            	-2.59
            	0.010
          

          
            	Age rating_testparm
            	
            	
            	
            	
            	0.018
          

          
            	Nation_Korea
            	
            	
            	
            	
            	
          

          
            	Overseas
            	-0.70
            	-0.26
            	0.18
            	-3.85
            	0.000
          

          
            	Nation_testparm
            	
            	
            	
            	
            	0.000
          

          
            	Release time_off-season
            	
            	
            	
            	
            	
          

          
            	Peak season
            	0.24
            	0.09
            	0.11
            	2.12
            	0.034
          

          
            	Release time_testparm
            	
            	
            	
            	
            	0.034
          

          
            	Sequel
            	0.56
            	0.18
            	0.16
            	3.42
            	0.001
          

          
            	Audience rating
            	0.56
            	0.35
            	0.08
            	7.37
            	0.000
          

          
            	Year of theatrical release
            	-0.12
            	-0.39
            	0.02
            	-6.67
            	0.000
          

          
            	 _cons
            	261.23
            	.
            	37.84
            	6.90
            	0.000
          

        

        

        분류변수에 대한 공동 유의성 검정 결과, 관람연령등급(F = 3.40, p = .018), 국가(F = 14.80, p < .001), 개봉시기(F = 4.51, p = .03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장르(F = 1.63, p = .151)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변수에서는 해외 영화가 한국 영화에 비해 극장 관객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26, p < .001). 관람연령등급 변수 중에서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기준범주 대비 유의한 부(-)의 계수를 보였다(β = −.12, p = .010). 개봉시기의 경우 성수기 상영작이 유의한 정(+)의 계수를 나타냈다(β = .09, p = .034). 그리고 수용자평가(β = .35, p < .001)와 속편(β = .18, p = .001)은 모두 극장 관객수에 유의한 정(+)의 계수를 보였으며, 통제변수로 포함된 극장 개봉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다 (β = -.39, p < .001).

        모형 1-1과 모형 1-2의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두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IPTV VOD 모형(R2 = .51)이 극장 모형(R2 = .39)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수용자평가와 속편 변수는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정(+)의 계수를 보였으며, 국가 변수 또한 두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해외 영화가 한국 영화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분류변수의 유의성에서는 두 모형 간 차이가 나타났다. 장르 변수는 IPTV VOD 모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 = 3.94, p = .002), 극장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F = 1.63, p = .151). 반대로 관람연령등급(F = 3.40, p = .018)과 개봉시기(F = 4.51, p = .034) 변수는 극장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IPTV VOD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두 모형에서는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와 함께 창구에 따라 유의성이 달라지는 변수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창구 간 흥행요인의 구성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5-3 극장 실적, 영화제 수상 및 재개봉 변수 추가에 따른 IPTV VOD 창구의 흥행모형의 변화
        모형 2-1은 모형 1-1을 기반으로 극장 누적 관객수(총), 영화제 수상, 재개봉 이러한 설명 변수를 추가하여 IPTV VOD 총이용건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 2-1의 분석 결과, 표 8과 같이 모형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36.14, p < .001), 결정계수 R² = .73로 종속 변수의 73%를 설명하였다.

        
          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model 2-1 (dependent variable: ln (1+ total IPTV VOD usage))
          
          

        

        
          
            
              	Variable
              	B
              	β
              	Robust std. err.
              	t
              	P
            

          
          
            	Genre _others
            	
            	
            	
            	
            	
          

          
            	Drama
            	-0.04
            	-0.01
            	0.12
            	-0.36
            	0.721
          

          
            	Crime
            	0.31
            	0.09
            	0.09
            	3.24
            	0.001
          

          
            	Animating
            	0.19
            	0.06
            	0.19
            	0.96
            	0.336
          

          
            	Action
            	0.27
            	0.11
            	0.08
            	3.24
            	0.001
          

          
            	Comedy
            	0.32
            	0.08
            	0.12
            	2.74
            	0.006
          

          
            	Genre _testparm
            	
            	
            	
            	
            	0.000
          

          
            	Age rating_for aged 12 and over
            	
            	
            	
            	
            	
          

          
            	For aged 15 and over
            	0.18
            	0.08
            	0.07
            	2.53
            	0.012
          

          
            	An overall audience
            	0.04
            	0.01
            	0.20
            	0.22
            	0.825
          

          
            	No teenagers allowed
            	0.32
            	0.09
            	0.11
            	2.89
            	0.004
          

          
            	Age rating_testparm
            	
            	
            	
            	
            	0.022
          

          
            	Nation_Korea
            	
            	
            	
            	
            	
          

          
            	Overseas
            	-0.27
            	-0.12
            	0.10
            	-2.57
            	0.011
          

          
            	Nation_testparm
            	
            	
            	
            	
            	0.011
          

          
            	Release time_off-season
            	
            	
            	
            	
            	
          

          
            	Peak season
            	-0.09
            	-0.04
            	0.06
            	-1.53
            	0.128
          

          
            	Release time_testparm
            	
            	
            	
            	
            	0.128
          

          
            	Sequel
            	0.11
            	0.04
            	0.08
            	1.38
            	0.168
          

          
            	Audience rating
            	0.08
            	0.06
            	0.05
            	1.59
            	0.112
          

          
            	Year of theatrical release
            	-0.08
            	-0.32
            	0.01
            	-9.54
            	0.000
          

          
            	ln(1+Cumulative theater attendance)
            	0.46
            	0.57
            	0.04
            	10.28
            	0.000
          

          
            	Film festival award
            	0.15
            	0.06
            	0.09
            	1.67
            	0.097
          

          
            	Re-released
            	-0.04
            	-0.01
            	0.10
            	-0.36
            	0.722
          

          
            	_cons
            	172.49
            	.
            	17.72
            	9.73
            	0.000
          

        

        

        분류변수의 공동 유의성 검정 결과, 장르(F = 4.83, p < .001), 관람연령등급(F = 3.26, p = .022), 국가(F = 6.59, p = .011)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개봉시기(F = 2.33, p = .128)는 유의하지 않았다. 장르 변수에서는 범죄(β = .09, p = .001), 액션(β = .11, p = .001), 코미디(β = .08, p = .006)가 기준범주 대비 유의한 정(+)의 계수를 보였다. 관람연령등급에서는 15세이상관람가(β = .08, p = .012)와 청소년관람불가(β = .09, p = .004)가 유의한 정(+)의 계수를 나타냈으며, 국가 변수에서는 해외 영화가 한국 영화에 비해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다(β = −.12, p = .011). 또한 극장누적관객수는 IPTV VOD 이용에 유의한 정(+)의 계수를 보였으며(β = .57, p < .001), 통제변수로 포함된 극장 개봉연도는 유의한 음(-)의 계수를 나타냈다(β = −.32, p < .001). 반면 속편, 수용자평가, 영화제 수상, 재개봉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2와 모형 2-1의 차이점은 추가 투입된 설명 변수 극장누적관객수에 있으며 모형 2-2에서 영화 개봉한 후 처음 10일간의 극장 누적 관객수(극장누적관객수개봉10일) 변수는 모형 2-1의 극장누적관객수 변수를 대체한 후 회귀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형 2-2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35.89, p < .001), R² = .73로 종속변수의 73% 변화를 설명했음을 나타낸다(표 9).

        
          Table 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model 2-2 (dependent variable: ln (1+ total IPTV VOD usage))
          
          

        

        
          
            
              	Variable
              	B
              	β
              	Robust std. err.
              	t
              	P
            

          
          
            	Genre _others
            	
            	
            	
            	
            	
          

          
            	Drama
            	-0.01
            	-0.00
            	0.12
            	-0.09
            	0.928
          

          
            	Crime
            	0.25
            	0.07
            	0.10
            	2.60
            	0.010
          

          
            	Animating
            	0.25
            	0.08
            	0.21
            	1.21
            	0.228
          

          
            	Action
            	0.21
            	0.09
            	0.08
            	2.49
            	0.013
          

          
            	Comedy
            	0.34
            	0.09
            	0.11
            	3.06
            	0.002
          

          
            	Genre _testparm
            	
            	
            	
            	
            	0.002
          

          
            	Age rating_for aged 12 and over
            	
            	
            	
            	
            	
          

          
            	For aged 15 and over
            	0.17
            	0.07
            	0.07
            	2.39
            	0.018
          

          
            	An overall audience
            	0.01
            	0.00
            	0.21
            	0.07
            	0.946
          

          
            	No teenagers allowed
            	0.33
            	0.10
            	0.11
            	3.01
            	0.003
          

          
            	Age rating_testparm
            	
            	
            	
            	
            	0.020
          

          
            	Nation_Korea
            	
            	
            	
            	
            	
          

          
            	Overseas
            	-0.22
            	-0.10
            	0.11
            	-2.05
            	0.041
          

          
            	Nation_testparm
            	
            	
            	
            	
            	0.041
          

          
            	Release time_off-season
            	
            	
            	
            	
            	
          

          
            	Peak season
            	-0.08
            	-0.04
            	0.06
            	-1.36
            	0.175
          

          
            	Release time_testparm
            	
            	
            	
            	
            	0.175
          

          
            	Sequel
            	0.03
            	0.01
            	0.08
            	0.42
            	0.675
          

          
            	Audience rating
            	0.14
            	0.11
            	0.05
            	2.98
            	0.003
          

          
            	Year of theatrical release
            	-0.08
            	-0.31
            	0.01
            	-8.69
            	0.000
          

          
            	ln(1+Cumulative theater attendance (10 days since release))
            	0.50
            	0.57
            	0.05
            	10.03
            	0.000
          

          
            	Film festival award
            	0.19
            	0.07
            	0.09
            	2.19
            	0.029
          

          
            	Re-released
            	0.05
            	0.01
            	0.11
            	0.44
            	0.660
          

          
            	_cons
            	164.12
            	.
            	18.63
            	8.81
            	0.000
          

        

        

        분류변수의 공동 유의성 검정 결과, 장르(F = 3.84, p = .002), 관람연령등급(F = 3.32, p = .020), 국가(F = 4.20, p = .041)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개봉시기(F = 1.85, p = .175)는 유의하지 않았다. 장르 변수에서는 범죄(β = .07, p = .010), 액션(β = .09, p = .013), 코미디(β = .09, p = .002)가 유의한 정(+)의 계수를 보였다. 관람연령등급에서는 15세이상관람가(β = .07, p = .018)와 청소년관람불가(β = .10, p = .003)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국가 변수에서는 해외 영화가 한국 영화에 비해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다(β = −.10, p = .041). 또한 수용자평가(β = .11, p = .003), 극장누적관객수개봉10일(β = .57, p < .001), 영화제 수상(β = .07, p = .029)은 모두 IPTV VOD 이용에 유의한 정(+)의 계수를 보였다. 통제변수인 극장 개봉연도는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으며(β = −.31, p < .001), 반면 속편과 재개봉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1과 모형 2-2의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두 모형 모두 높은 설명력을 보여(R2 = .73) IPTV VOD 누적 이용건수의 변동을 높은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적합도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로 투입된 극장 실적 변수(총 관객수 및 초기 관객수)는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정(+)의 계수를 보였다. 장르, 관람연령등급, 국가 변수는 모형 2-1과 모형 2-2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개봉시기 변수는 두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또한 통제변수인 극장 개봉연도는 두 모형 모두에서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다. 반면, 수용자평가와 영화제 수상 변수는 모형 2-2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모형 2-1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극장 실적의 시점별 지표(장기 총 실적과 개봉 초기 실적)에 따라 일부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두 모형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설명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변수의 유의성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극장 실적의 시점별 지표에 따라 IPTV VOD 흥행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들의 설명력이 부분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4 모형2-1과 모형1-1 간 설명력 차이 
        모형 간 설명력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형 2-1에서 모형 1-1에 비해 추가로 투입된 변수들(극장누적관객수, 영화제 수상, 재개봉)의 공동 유의성을 F-test를 통해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추가된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 381) = 46.75, p < .001), 이는 해당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IPTV VOD 누적 이용건수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의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확장된 모형은 기존 모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극장 성과 및 외부 평가 관련 변수를 포함한 모형이 IPTV VOD 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설명력을 제공함을 시사한다.

      

    

    

  
    
      Ⅵ.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영화시장을 대상으로 IPTV VOD 창구와 극장 창구의 흥행 요인을 비교하여 두 유통 채널에서 나타나는 성과 형성의 차이를 탐색하고, IPTV VOD 흥행을 설명하는 확장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IPTV VOD 이용은 단일 요인이 아닌 콘텐츠 특성과 극장 단계에서 형성된 성과가 결합된 복합적 구조 속에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용자평가는 IPTV VOD와 극장 창구 두 기본 모형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관객의 평가 정보가 IPTV VOD 이용과 극장 관람 모두에서 중요한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이는 영화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구전 효과가 창구를 구분하지 않고 확산되며, 관객의 선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의 설계상 이러한 관계를 인과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두 변수 간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IPTV VOD 모형에서 수용자평가의 유의성은 극장 실적 변수가 포함된 이후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극장누적관객수가 포함된 모형 2-1에서는 수용자평가의 유의성이 사라진 반면, 개봉 초기 10일 관객수가 포함된 모형 2-2에서는 다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누적 극장관객수와 수용자평가가 모두 영화의 전반적인 시장 반응과 인지도를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두 변수 간에 일정 부분 설명력이 공유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총 누적관객수는 영화의 전반적인 흥행 성과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모형에 포함할 경우 수용자평가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동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반면 개봉 초기 관객수는 흥행의 초기 반응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이후 축적된 수용자평가와는 시간적 및 정보적 성격이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극장 초기 성과 변수를 포함한 경우에도 수용자평가는 IPTV VOD 이용과 일정 수준의 독립적인 관련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자평가의 설명력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극장 성과 지표와 함께 고려되는지에 따라 그 통계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 변수는 네 개의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해외 영화는 한국 영화에 비해 IPTV VOD와 극장 창구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와 관련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 형성된 콘텐츠 친숙도, 언어적 접근성 등 기존 소비 기반의 차이가 두 창구 모두에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극장 성과 변수를 포함한 확장 모형에서는 국가 변수의 유의성이 다소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제작국가에 따른 성과 차이의 일부가 극장 단계에서 형성된 시장 반응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장르 변수는 IPTV VOD 관련 모형에서는 일관되게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극장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IPTV VOD 창구에서 콘텐츠의 장르적 특성과 관객 선택 간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더 뚜렷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범죄, 액션, 코미디 장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오락성과 접근성이 높은 장르가 온라인 주문형 소비 환경과 높은 적합성을 갖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람연령등급은 IPTV VOD 기본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극장 모형과 극장 성과 변수가 포함된 IPTV VOD 확장 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등급이 IPTV VOD 이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극장 단계의 성과와 결합될 때 그 의미가 보다 뚜렷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IPTV VOD에서의 연령등급 관련성은 접근성 자체보다 극장에서 형성된 흥행 패턴과 연계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개봉시기 변수는 극장 모형에서만 유의하고 IPTV VOD 관련 모형에서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극장 관람이 계절적 수요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반면, IPTV VOD는 이용 시점의 유연성이 크고 누적 지표가 장기간의 소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특정 개봉 시점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속편 변수는 기본 IPTV VOD 모형과 극장 모형에서는 유의하였으나, 극장 성과 변수가 포함된 확장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속편 여부가 초기에는 브랜드 인지도나 기존 관객층과 관련될 수 있으나, 극장 단계에서 형성된 흥행 성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그 설명력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속편이 갖는 친숙성과 기대 효과가 극장 흥행 성과를 통해 이미 반영된 이후에는 독립적 설명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포함된 극장 개봉연도는 네 개의 모형 모두에서 일관되게 음(-)의 계수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가 누적 성과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래된 영화일수록 장기간에 걸쳐 성과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관련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IPTV VOD 창구와 극장 창구 간의 성과 연계 양상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극장 단계에서 형성된 성과 변수들을 살펴보면, IPTV VOD 이용과 일정한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극장 누적관객수는 IPTV VOD 이용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극장에서 형성된 관객 규모와 관심이 후속 창구의 이용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영화제 수상 변수는 모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개봉 초기 관객수를 반영한 모형 2-2에서는 수상 경력이 IPTV VOD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반면, 누적 관객수를 포함한 모형 2-1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영화제 수상이 작품의 신뢰성과 주목도와 관련된 일종의 품질 신호로 기능할 수 있지만, 장기 누적 관객수와 같이 전반적 시장 성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수상 경력은 초기 흥행 성과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작품의 평가 요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IPTV VOD 이용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재개봉 변수는 IPTV VOD 이용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극장 관객의 경우 재개봉을 집단적 문화 경험으로 인식하여 관람 열기를 형성하는 반면 IPTV VOD 이용자는 개인화된 선택과 신작 중심의 소비 성향을 더욱 중시한다. 즉, IPTV VOD 환경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콘텐츠나 이전에 접하지 못한 작품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재개봉과 IPTV VOD 이용 간 연관성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관객이 즉시성과 개인화를 중시한다는 기존 연구의 논의[32]와도 일치하며, 이를 통해 극장과 IPTV VOD 창구가 관객 동기 구조에서 차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2-1과 모형 1-1을 비교한 결과, 극장 실적, 수상 경력 및 재개봉 변수를 추가한 모형 2-1은 모형 1-1에 비해 설명력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PTV VOD 이용이 단순히 영화의 내용 속성뿐 아니라, 극장 단계에서 형성된 시장 반응 및 평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극장누적관객수는 작품이 시장에서 축적한 관객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IPTV VOD 이용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영화제 수상 경력 역시 작품에 대한 신뢰성과 주목도를 반영하는 요소로서 이용과 일정 부분 연결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용자가 IPTV VOD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자체의 속성뿐 아니라, 기존 시장에서 형성된 성과와 평가를 함께 고려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관계는 일방향적 영향이라기보다는 작품의 품질, 마케팅 등 공통된 요인이 함께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극장 성과 변수를 포함할 경우 일부 콘텐츠 속성 변수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흡수되는 양상도 나타나, 변수 간 설명력의 중첩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IPTV VOD 이용은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소비라기보다 극장에서 축적된 인지도와 신뢰도와 연계된 소비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IPTV VOD 흥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 콘텐츠 속성뿐 아니라 시장 성과와 같은 외부 지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영화 배급의 다채널 환경을 전제로, 콘텐츠 특성, 극장 실적 및 외부 평가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기존 연구가 주로 극장 중심의 흥행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본 연구는 IPTV VOD라는 후속 창구를 포함하여 창구 간 성과의 연계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IPTV VOD 이용이 콘텐츠의 내적 속성뿐 아니라, 극장 단계에서 형성된 시장 반응 및 평가와도 일정 부분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영화 소비가 서로 다른 유통 단계 간의 연계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며, 다채널 환경에서의 영화 흥행을 이해하기 위한 확장된 분석 관점을 제공한다.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IPTV VOD 이용이 극장 단계에서 형성된 성과와 일정 부분 연계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영화 배급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창구 간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는 배급사나 플랫폼 사업자가 극장 흥행 결과를 IPTV VOD 전환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 및 콘텐츠 운영 전략에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수용자평가와 같은 평가 정보가 두 창구에서 공통적으로 관련 요인으로 나타난 점은 콘텐츠 품질 관리와 관객 반응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이에 초기 관객 반응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마케팅 및 홍보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르에 따라 IPTV VOD 이용과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플랫폼 환경에서 선호되는 콘텐츠 특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콘텐츠 편성 및 추천 전략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본 연구의 표본은 IPTV VOD 누적 이용건수 상위 영화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영화 시장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누적 성과를 기준으로 한 탐색적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성과 수준의 영화를 포함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대부분 누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변수 간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는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보다는 변수 간의 연관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배우나 감독의 영향력, 제작사 규모, 스크린 수 등과 같은 주요 산업 변수들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들 변수는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 모형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그 효과가 잔차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극장 성과 변수와 IPTV VOD 이용 간의 관계는 작품의 품질, 마케팅, 배급 전략 등 공통된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반영하고 있을 수 있어, 일부 변수 간 설명력의 중첩이나 추정치의 편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다 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IPTV VOD 창구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OTT와 같은 다른 디지털 유통 채널과의 비교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통 창구 간의 성과 형성 방식과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다채널 영화 배급 환경에서 각 창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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